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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케미칼, 사외이사 4명으로 확대
3월11일 주주총회서 사내이사는 감원 … SKC도 사외이사 3명으로

3월11일 열린 SK그룹 주요 계열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비율을 50% 이상으로 늘리는 안건이 일제

히 통과됐다.

SK케미칼은 주주총회에서 현재 7명인 사내이사는 4명, 3명인 사외이사는 4명으로 조정하고 임기 만료된 2

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강보현 변호사를 재선임하고 김성태 LG투자증권 고문과 이우석 코리아e플랫폼 사장을 

새로 선임했다.

또 김창근 부회장과 신승권 의약사업부문장 겸 SK제약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홍지호 대표

이사와 함께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했다.

SKC는 현재 사내이사 5명, 사외이사 2명에서 사내이사 1명을 줄이는 대신 사외이사는 2명을 늘려 사내이사

에 주광일 경영지원본부장과 김헌표 SK 투자회사관리실 재무개선팀장을, 사외이사에는 서석호 서맥법률사무

소 대표와 신황호 인하대 교수를 새로 선임했다.

SK텔레콤도 이사 8 명중 4명이던 사외이사를 7명으로 늘려 전 정보통신부 장관인 양승택 동명정보대 총장

과 변대규 휴맥스 사장, 김대식 한양대 교수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.

SK는 2004년 3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각각 5명인 이사 비율을 사내이사 3명, 사외이사 7명으로 조정한 바 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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